
낙동강 하구수로 항행위험물 제거 사례 고찰

†이태경․이종철*․김동태*․최영종*

*,†부산지방해양수산청

요 약 : 낙동강 하구 유역은 상류에서 퇴적되는 모래로 인해 수심의 변화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써, 부산청에서는 인근 항해 선박의 안전을

위해 저수심 표시용 등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. ‘04년 첫 설치 이후, 지역적 특성과 구조물 자체의 한계로 선박추돌 및 기상(태풍, 홍수

등)으로 인한 등주 분실사고가 매년 발생(총 305기)하였으며, 이렇게 유실된 등주는 낙동강 하구 유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항행 안전에 큰 위

협이 되었다. 부산청은 침몰된 등주와 통항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’17년 낙동강 하구 분실 등주에 대한 수색 및 인양 사업을

실시하였다. 본 논문은 동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최종준공까지의 추진방안 및 결과 등 주요사항들을 고찰하고 공유하여 향후 해저 항행위험물

제거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가 되고자 한다.

핵심용어 : 낙동강 등주, 해저 항행위험물, 수중 탐색

†교신저자 : yjm3754@katon.or.kr

2018년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 
2018년 11월 8일(목)~9일(금) 경주 더케이호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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